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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e of protein supplement products according to the health consciousness of adults in their 20s and 30s. A survey was conducted on 478 adult men and women who had experience of eating protein supplement products. The survey covered the aspects of health consciousness, protein-related nutritional knowledge, the purchase status of protein supplement products, and intake frequency. The results showed that men were more health consciousness than women. The group with high health consciousness was more likely to exercise more than five times a week. The high health consciousness group had a higher average score of protein-related nutritional knowledge compared to the group with low health consciousness. The consumption frequency and interest in protein supplementation products were higher in the group with high health consciousness. Both groups stated that the reasons for purchasing protein supplement products were body improvement and muscle development. However, a higher proportion of the high health consciousness group purchased these products. The most preferred protein supplement product type was the powder form, and this preference was higher in the high health consciousness group. The factors considered by the high health consciousness group when purchasing protein supplement products were the presence of the maximum preferred ingredient type and content. However, taste and aroma bore a higher significance for the low health consciousness group. Thus,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level of health consciousness was high, protein-related nutritional knowledge was high, and the frequency of intake of protein supplement products and interest in these products were high. As such, there are differences in nutritional knowledge and the use of protein supplement products according to health consciousness. He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protein supplement products and avoid their indiscriminate use due to trend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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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영양보충제 복용 경험률이 증가하였고(Kim CM & Kim EJ 2024), 그중에서도 단백질 보충 식품의 섭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aT 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2024). 건강관리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 건강관리 과정 자체를 만족스럽고 즐겁게 이어나간다는 의미의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Lee EJ 2024)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건강을 위해 망설이지 않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 medication)’ 트렌드(Mehmood A 2016), 그리고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몰입하는 ‘헬스 디깅(health digging)’(Oh SY 2023)과 같은 건강 관련 트렌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Jang EJ 등(2024)은 최근 대학생들의 스마트워치의 착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건강관심도와 건강관리 실천의 증가를 보고했다. 건강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확률과 섭취금액 모두 높게 나타났다(Kim DH 등 2021). 특히 20대 위주 MZ세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는 자신의 건강이 타인이나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자각하게 되는 건강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적극적인 자기관리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Choi WJ & Hong JS 2022).

      건강관심도(health consciousness)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정도이며(Newsom J 등 2005), 자신의 건강관리와 생활습관뿐 아니라 식습관과 식행동 등에 영향을 미쳐 식품의 구매행동과도 관련이 있다(Baek EY & Jeong WY 2006). 이는 대전, 충남 지역 대학생의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73.1%로 많았고,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사용하였으며(Kim IK 2023), Kim SY(2024)는 20대 소비자들의 건강관심도와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을 증진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라 구매 행동이 결정되므로 건강관심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Ewan T 등 2019).

      한편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Beasley JM 등 2013). 최근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고단백질 식사, 단백질 보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Lee HJ 등 2024), 고단백질 식사 섭취뿐 아니라 단백질과 아미노산 보충제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육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섭취(Lim SW 등 2016)하였지만, 우유업계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단백질 보충제를 출시하며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aT 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2021).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일반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백질 기능성 건강식품은 아미노산스코어 85 이상으로 관리되고(Korea Consumer Agency 2023) 있지만 일반식품의 단백질 보충제는 아미노산스코어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주로 파우더 형태였던 기존의 단백질 보충제는 먹기도 불편하고 맛없다는 점을 개선하여 최근에는 단백질 칩, 쿠키, 초코볼, 바, 스낵, 탄산, 커피, 스포츠음료, 요거트 등의 맛도 좋고 간편한 단백질 관련 제품들이 등장하였다(aT 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2021). 단백질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일정한 세부 기준에 충족한 제품들의 경우 고(풍부), 강화, 첨가 등의 강조 표시(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를 한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단백질 평균 섭취량이 단백질 필요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Kim EJ 등 2022). 일부 단백질 섭취 연구로 식단에서 단백질 함량의 증가는 포만감을 높여 체중감량(Dhillon J 등 2016) 및 혈압 감소(Umesawa M 등 2009)에 도움을 준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고단백 식단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단백 식단의 유행과 더불어 단백질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국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2018년 대비 2021년에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aT 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2024). 이에 따라 소비층도 넓어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단백질 제품 관련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단백질 강화식품 인식에 관한 연구(Banovic M 등 2018),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 강화식품에 대한 인식(van der Zanden LDT 등 2014),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 이용 및 관련 위험성에 관한 지식 연구(Whitehouse G & Lawlis T 2017) 등 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 실태 및 구매 행동 연구(Kim YJ 2016),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고단백 스낵의 선택속성, 구매 인식 및 태도 연구(Hwang JE 등 2018), 단백질 음료의 만족도 연구(Lee SY 등 2022), 노인의 단백질 섭취(Kim JH & Oh YS 2023) 등이 있으며 대부분 단일 유형의 단백질 제품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자의 경우 주로 노인, 청소년이나 헬스장 이용자(Lim SW 등 2016) 등 특정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20∼30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최근 제주지역 20∼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강화식품 섭취 실태를 조사한 연구(Lee HJ 등 2024)가 있을 뿐 단백질 보충제품 섭취에 대한 젊은층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젊은 성인은 대체로 근육량 증가를 위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강화식품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식사로부터 이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Lee HJ 등 2024). 2010∼2019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결과 19∼39세의 젊은 연령층의 단백질 과잉 문제뿐만 아니라 평균 필요량(EAR) 미만 섭취자의 비율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젊은 연령대에서 단백질 과잉 섭취자와 부족 섭취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위한 영양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Ham HJ & Ha KH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특정 대상이 아닌 단백질 보충 제품을 경험해 본 20∼30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영양 지식, 단백질 보충 제품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섭취를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단백질 보충제 섭취 경험이 있는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 2일까지 총 3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글 설문조사 링크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SNS(인스타그램),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픽플리)에 개시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최종 회수된 492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총 478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1040198-231102-HR-159-03).

      

      
        2. 설문 내용
        
          1)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아르바이트 포함), 월평균 소득(학생들의 경우 용돈, 수입), 일주일간의 운동 횟수 및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시간, 운동의 주목적을 조사하였다.

        

        
          2) 건강관심도
          건강관심도 문항은 Lee SH 등(2020)의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 중 건강 습관에 관한 문항 4가지, 식품 선택 및 섭취에 관한 문항 4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건강관심도는 본 연구자들이 중위수를 기준으로 3.5 미만은 낮은 집단, 3.5 이상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0.78이었다.

        

        
          3) 단백질 관련 영양 지식
          영양 지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Ahn SH & Kim SY 2020) 본 연구에 맞게 단백질과 관련된 영양 지식 내용을 선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4) 단백질 보충제 이용 실태 및 섭취 빈도
          Hwang JE 등(2018)의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보충제 구매 경험 및 섭취 빈도, 관심 정도, 주된 구매 이유, 구매 장소, 구입 시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 섭취 후 효과, 만족도 및 재구매 의사, 선호하는 제품 형태,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 빈도는 단백질 보충제를 형태별로 분류하여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 문항별 정답률의 차이 및 단백질 보충제 효과, 만족도, 재구매 의사, 단백질 보충제 형태별 섭취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건강관심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건강관심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478명 중 성별은 남자 240명(50.2%), 여자 238명(49.8%)으로 남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고, 연령은 20대 344명(72.0%), 30대 134명(28.0%)으로 20대 비율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포함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365명(76.4%), 하지 않는 사람 113명(23.6%)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상 251명(52.5%), 100만 원 미만 227명(47.5%)으로 월 1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운동 빈도는 주 4회 이하 307명(64.2%), 주 5회 이상 98명(20.5%), 운동을 거의 안함 73명(15.3%)으로 주 4회 이하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숨이 차거나 땀이 나는 운동시간은 1∼3시간 미만 146명(30.5%), 1시간 미만 115명(24.1%), 거의 안함 96명(20.1%), 3∼6시간 미만 66명(13.8%), 6∼9시간 미만 29명(6.1%), 9시간 이상 26명(5.4%)으로 1~3시간 미만 숨이 차거나 땀이 나는 운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 목적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 254명(53.1%),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체중감량 82명(17.2%), 근육 증진 100명(20.9%), 스트레스 감소 17명(3.6%), 질병으로 인한 건강 회복 16명(3.3%), 기타 9명(1.9%)으로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ealth consciousness
          
          

        

        
          
            
              	Variables
              	Total
(n=478)
              	Health consciousness2)
              	χ2
            

            
              	Low (n=246)
              	High (n=232)
            

          
          
            	Gender
            	
            	
            	
            	
          

          
            	　Male
            	 240(50.2)1)
            	107(43.5)
            	133(57.3)
            	9.14**
          

          
            	　Female
            	238(49.8)
            	139(56.5)
            	 99(42.7)
          

          
            	Age
            	
            	
            	
            	
          

          
            	　20s
            	344(72.0)
            	173(70.3)
            	171(73.7)
            	0.68
          

          
            	　30s
            	134(28.0)
            	 73(29.7)
            	 61(26.3)
          

          
            	Economic activity status (part-time job included)
            	
            	
            	
            	
          

          
            	　Yes
            	365(76.4)
            	188(76.4)
            	177(76.3)
            	0.00
          

          
            	　No
            	113(23.6)
            	 58(23.6)
            	 55(23.7)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227(47.5)
            	120(48.8)
            	107(46.1)
            	0.34
          

          
            	　≥100
            	251(52.5)
            	126(51.2)
            	125(53.9)
          

          
            	Frequency of exercise (per wk)
            	
            	
            	
            	
          

          
            	　Almost never
            	 73(15.3)
            	 66(26.8)
            		7( 3.0)
            	96.26***
          

          
            	　≤4 times
            	307(64.2)
            	165(67.1)
            	142(61.2)
          

          
            	　≥5 times
            	 98(20.5)
            	 15( 6.1)
            	 83(35.8)
          

          
            	Exercise time that makes you feel short of breath or sweaty (per wk)
          

          
            	　Almost	never
            	 96(20.1)
            	76(30.9)
            	 20( 8.6)
            	73.85***
          

          
            	　<1 hr
            	115(24.1)
            	72(29.3)
            	 43(18.5)
          

          
            	　≥1~<3 hr
            	146(30.5)
            	65(26.4)
            	 81(34.9)
          

          
            	　≥3~<6 hr
            	 66(13.8)
            	25(10.2)
            	 41(17.7)
          

          
            	　≥6~<9 hr
            	 29(6.1)
            	 6( 2.4)
            	 23( 9.9)
          

          
            	　≥9 hr
            	 26(5.4)
            	 2( 0.8)
            	 24(10.3)
          

          
            	Purpose of exercise
            	
            	
            	
            	
          

          
            	　Maintaining health and improving fitness
            	254(53.1)
            	144(58.5)
            	110(47.4)
            	26.02***
          

          
            	　Weight loss
            	 82(17.2)
            	 48(19.5)
            	 34(14.7)
          

          
            	　Muscle promotion
            	100(20.9)
            	 30(12.2)
            	 70(30.2)
          

          
            	　Recovery from illness
            	 16( 3.3)
            	 10( 4.1)
            		6( 2.6)
          

          
            	　Stress reduction
            	 17( 3.6)
            	 11( 4.5)
            		6( 2.6)
          

          
            	　Others
            		9( 1.9)
            		3( 1.2)
            		6( 2.6)
          

        

        
          
            1) n (%), p value by chi-square test.
          

          
            ** p<0.01, *** p<0.001.
          

          
            2) Low: Average score of health consciousness <3.5 points; High: ≥3.5 points.
          

        

        

        건강관심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고(p<0.01), 건강관심도가 높은 집단에서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숨차거나 땀나는 운동시간은 건강관심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길었다(p<0.001). Choe BS & Park YK(2024)은 주간 운동일수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근감소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 5일 이상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시간적 여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이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운동 목적이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건강관심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건강관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근육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건강관심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러한 결과에서 운동 목적이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건강관심도가 낮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들의 경우 운동 목적이 근육증진이라는 응답률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근육증진을 위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
        Table 2는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 점수 결과이다.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의 평균 점수는 건강관심도가 낮은 경우(6.11)에 비해 높은 경우(7.05)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문항별로 정답률을 보면, ‘나이와 성별에 관계 없이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동일하다’(p<0.01), ‘일반인의 경우 단백질은 체중 kg당 1 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p<0.001),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와 같은 식품 이외에 곡류, 채소, 과일에도 포함되어 있다’(p<0.05),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p<0.01), ‘단백질은 총에너지 섭취의 55%∼65%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p<0.01), ‘단백질 식품의 과잉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p<0.05), ‘소화 흡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단백질 보충제보다 식사로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p<0.01) 문항의 정답률이 7문항 모두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Protein-related nutritional knowledge according to health consciousness
          
          

        

        
          
            
              	Knowledge
              	Total
(n=478)
              	Health consciousness2)
              	χ2/t
            

            
              	Low 
(n=246)
              	High
(n=232)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the required protein intake is the same.
            	396(82.8)1)
            	193(78.5)
            	203(87.5)
            	 6.87**
          

          
            	For the general public, it is recommended to consume about 1 g of protein per kg of body weight.
            	213(44.6)
            	 79(32.1)
            	134(57.8)
            	31.79***
          

          
            	Protein is contained not only in meat, fish, eggs, and beans, but also in grains, vegetables, and fruits.
            	366(76.6)
            	179(72.8)
            	187(80.6)
            	 4.09*
          

          
            	Protein intake is related to immunity.
            	387(81.0)
            	188(76.4)
            	199(85.8)
            	 6.78**
          

          
            	It is recommended to consume protein for 55%∼65% of total energy intake.
            	125(26.2)
            	 50(20.3)
            	 75(32.3)
            	 8.91**
          

          
            	Rather than being used as an energy source in the body, protein mainly plays a role in constructing the body, such as muscles, skin, and hair.
            	392(82.0)
            	198(80.5)
            	194(83.6)
            	 0.79
          

          
            	In general, animal proteins are qualitatively superior to plant proteins.
            	163(34.1)
            	 79(32.1)
            	 84(36.2)
            	 0.89
          

          
            	Excessive intake of protein foods can put a strain on the kidneys.
            	422(88.3)
            	210(85.4)
            	212(91.4)
            	 4.17*
          

          
            	If you consume too much protein, it can be stored as fat and cause weight gain.
            	321(67.2)
            	159(64.6)
            	162(69.8)
            	 1.46
          

          
            	If there is no problem with digestion and absorption, it is more advisable to consume protein foods as a meal rather than protein supplements.
            	353(73.8)
            	167(67.9)
            	186(80.2)
            	 9.33**
          

          
            	Average score
            	6.11±2.003)
            	7.05±1.62
            	 5.70***
          

        

        
          
            1) n (%), p value was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or t-test.
          

          
            2) Low: Average score of health consciousness <3.5 points; High: ≥3.5 points.
          

          
            3) Protein-related nutrition knowledge score.
          

          
            * p<0.05, ** p<0.01, *** p<0.001.
          

        

        

        영양 지식은 개인이 영양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고,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영양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식이 권장 사항을 준수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채택하여 건강 결과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Sinth G 등 2024). Choi ES & Park CY(2023)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칼슘 급원 식품의 섭취빈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식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무분별한 단백질 보충제의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단백질 보충제 구매 및 섭취 실태
        
          1) 단백질 보충제 이용 실태 
          Table 3은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보충제 이용 실태에 대한 결과이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에서 단백질 제품 섭취빈도(p<0.001)와 단백질 보충제의 관심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대학생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건강한 식행동을 가질수록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섭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Choi JH & Je YJ 2015). Lee JE(2014)의 연구에서 단백질 보충제 사용 유무가 건강 관심 정도와 자가 평가한 건강 관련 영양지식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건강관심도가 높은 경우 건강증진 행동이 높아진다는 Kim SSR & Kim EA(2023)의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은 경우 단백질 보충제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nsumption status of protein supplement product by health consciousnes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78)
                	Health consciousness2)
                	χ2
              

              
                	Low (n=246)
                	High (n=232)
              

            
            
              	Frequency of intake
              	Rarely
              		47( 9.8)1)
              	 39(15.9)
              		8( 3.4)
              	62.53***
            

            
              	Sometimes
              	230(48.1)
              	143(58.1)
              	 87(37.5)
            

            
              	Often
              	125(26.2)
              	 45(18.3)
              	 80(34.5)
            

            
              	Always
              	 76(15.9)
              	 19( 7.7)
              	 57(24.6)
            

            
              	Interest in the product
              	Not at all interested
              		5( 1.0)
              		4( 1.6)
              		1( 0.4)
              	116.49***
            

            
              	Not very interested
              	 47( 9.8)
              	 43(17.5)
              		4( 1.7)
            

            
              	Neutral
              	132(27.6)
              	101(41.1)
              	 31(13.4)
            

            
              	Interested
              	200(41.8)
              	 81(32.9)
              	119(51.3)
            

            
              	Very interested
              	 94(19.7)
              	 17( 6.9)
              	 77(33.2)
            

            
              	Purpose of purchase
              	Body improvement·muscle development
              	229(47.9)
              	 93(37.8)
              	136(58.6)
              	27.05***
            

            
              	Weight loss·gain
              	 81(16.9)
              	 56(22.8)
              	 25(10.8)
            

            
              	Nutrient supplementation
              	115(24.1)
              	 69(28.0)
              	 46(19.8)
            

            
              	To improve exercise performance
              	 32( 6.7)
              	 15( 6.1)
              	 17( 7.3)
            

            
              	An acquaintance’s recommendation
              		2( 0.4)
              		1( 0.4)
              		1( 0.4)
            

            
              	Boosting immunity
              		5( 1.0)
              		2( 0.8)
              		3( 1.3)
            

            
              	Others
              	 14( 2.9)
              	 10( 4.1)
              		4( 1.7)
            

            
              	Source of information
              	Internet
              	297(62.1)
              	127(51.6)
              	170(73.3)
              	25.80***
            

            
              	Media advertising
              	 31( 6.5)
              	 19( 7.7)
              	 12( 5.2)
            

            
              	Acquaintance
              	 79(16.5)
              	 55(22.4)
              	 24(10.3)
            

            
              	Check directly at the place of purchase
              	 68(14.2)
              	 44(17.9)
              	 24(10.3)
            

            
              	Books, magazines
              		3( 0.6)
              		1( 0.4)
              		2( 0.9)
            

            
              	Purchase place
              	Convenience store
              	116(24.3)
              	 71(28.9)
              	 45(19.4)
              	10.02*
            

            
              	Online shopping
              	334(69.9)
              	157(63.8)
              	177(76.3)
            

            
              	Discount store
              	 22( 4.6)
              	 13( 5.3)
              		9( 3.9)
            

            
              	Supermarket
              		6( 1.3)
              		5( 2.0)
              		1( 0.4)
            

            
              	Preferred form
              	Powder form
              	211(44.1)
              	 92(37.4)
              	119(51.3)
              	15.43**
            

            
              	Bar form
              	 86(18.0)
              	 53(21.5)
              	 33(14.2)
            

            
              	Beverage form
              	133(27.8)
              	 70(28.5)
              	 63(27.2)
            

            
              	Snack·cereal form
              	 38( 7.9)
              	 22( 8.9)
              	 16( 6.9)
            

            
              	Tablet form
              	 10( 2.1)
              		9( 3.7)
              		1( 0.4)
            

            
              	Factors most considered
              	Type and content of ingredients
              	220(46.0)
              	 84(34.1)
              	136(58.6)
              	32.47***
            

            
              	Price
              	 72(15.1)
              	 40(16.3)
              	 32(13.8)
            

            
              	Taste, flavor
              	147(30.8)
              	 97(39.4)
              	 50(21.6)
            

            
              	Convenience of intake
              	 32( 6.7)
              	 22( 8.9)
              	 10( 4.3)
            

            
              	Brand
              		7( 1.5)
              		3( 1.2)
              		4( 1.7)
            

          

          
            
              1) n (%), p-value by chi-square test.
            

            
              2) Low: Average score of health consciousness <3.5 points; High: ≥3.5 points.
            

            
              * p<0.05, ** p<0.01, *** p<0.001.
            

          

          

          구매 이유는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모두 몸매 개선·근육 발달을 위해 구매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관심도가 낮은 군은 높은 군에 비해 체중조절, 영양보충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Lee HJ 등(2024)의 제주지역 20∼30대 성인의 연구에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강화식품을 섭취하는 이유가 섭취자의 59.9%가 근육 발달에 도움을 얻기 위해라고 하였고, 체중감소는 14%라고 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몸매 개선·근육 발달을 위해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중조절로 나타나 젊은 층의 경우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가 근육발달과 체중조절이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단백질 보충제 구입 시 관련 정보를 얻는 곳은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모두 인터넷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에서 더 높았다(p<0.001). 또한 주 구매 장소는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모두 온라인 쇼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에서 더 높았다(p<0.05). Lee HJ 등(2024)의 연구에서도 구입경로가 온라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시에는 영양표시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선호하는 제품 형태는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모두 파우더 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에서 파우더 형태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p<0.01). Lee HJ 등(2024)은 제주지역 20∼30대 성인의 단백질 건강기능식품/강화식품 섭취자 중 약 71%가 파우더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선호하는 제품 형태가 파우더 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젊은 층에서 파우더 형태를 선호하고,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업체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고려하여 제품개발이나 마케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은 성분의 종류 및 함량을 가장 고려하는 반면, 건강관심도가 낮은 군은 맛과 향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2) 단백질 보충제 효과, 만족도 및 재구매 의사
          Table 4는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보충제 효과, 만족도, 재구매 의사에 대한 결과이다. 건강관심도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이 대상자가 느끼는 단백질 보충제의 효과(p<0.001) 및 제품의 만족도(p<0.001)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구매 의사(p<0.001) 또한 건강관심도가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긍정적인 태도가 유지되며, 재구매 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는데(Chung IK & Park CJ 2004) 본 연구에서도 건강관심도가 높은 경우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가 높고, 섭취 후 효과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재구매로 이어진다는 결과로 볼 때, 제품 판매업체의 경우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Attitudes toward protein supplementation products according to health consciousnes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78)
                	Health consciousness2)
                	χ2
              

              
                	Low (n=246)
                	High (n=232)
              

            
            
              	Effectiveness
              	Very ineffectiveness
              		14( 2.9)1)
              	 11( 4.5)
              		3( 1.3)
              	53.60***
            

            
              	Ineffectiveness
              	 71(14.9)
              	 55(22.4)
              	 16( 6.9)
            

            
              	Normal
              	185(38.7)
              	109(44.3)
              	 76(32.8)
            

            
              	Effectiveness
              	170(35.6)
              	 61(24.8)
              	109(47.0)
            

            
              	Very effectiveness
              	 38( 7.9)
              	 10( 4.1)
              	 28(12.1)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4( 0.8)
              		3( 1.2)
              		1( 0.4)
              	40.66***
            

            
              	Dissatisfaction
              	 32( 6.7)
              	 25(10.2)
              		7( 3.0)
            

            
              	Normal
              	204(42.7)
              	129(52.4)
              	 75(32.3)
            

            
              	Satisfaction
              	215(45.0)
              	 82(33.3)
              	133(57.3)
            

            
              	Very satisfaction
              	 23( 4.8)
              		7( 2.8)
              	 16( 6.9)
            

            
              	Willingness to purchase again
              	Yes
              	355(74.3)
              	148(60.2)
              	207(89.2)
              	53.84***
            

            
              	No
              	 43( 9.0)
              	 37(15.0)
              		6( 2.6)
            

            
              	Uncertain
              	 80(16.7)
              	 61(24.8)
              	 19( 8.2)
            

          

          
            
              1) n (%), p value by chi-square test.
            

            
              2) Low: Average score of health consciousness <3.5 points; High: ≥3.5 points.
            

            
              *** p<0.001.
            

          

          

        

        
          3) 단백질 보충제 형태별 섭취 빈도
          Table 5는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보충제 형태별 섭취 빈도를 제시하였다. 건강관심도가 높은 경우 자연식품(p<0.001), 닭가슴살 가공식품(p<0.001), 단백질 파우더(p<0.001), 단백질 음료(p<0.001)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동기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자연적인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는데(Lee SH 등 2020) 본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연식품의 섭취가 닭가슴살 가공식품이나 단백질 파우더, 음료, 스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Frequency of protein food and protein supplement intake by health consciousnes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78)
                	Health consciousness2)
                	χ2
              

              
                	Low (n=246)
                	High (n=232)
              

            
            
              	Natural food
(meat, fish and shellfish, eggs, beans, milk, others)
              	Rarely
              		 9( 1.9)1)
              		6( 2.4)
              		3( 1.3)
              	26.30***
            

            
              	1∼2 times/month
              	 18( 3.8)
              	 13( 5.3)
              		5( 2.2)
            

            
              	1∼2 times/wk
              	110(23.0)
              	 67(27.2)
              	 43(18.5)
            

            
              	3∼4 times/wk
              	149(31.2)
              	 88(35.8)
              	 61(26.3)
            

            
              	Every day
              	192(40.2)
              	 72(29.3)
              	120(51.7)
            

            
              	Processed chicken breast
(chicken breast sausage, cubes, steak, others)
              	Rarely
              	139(29.1)
              	 94(38.2)
              	 45(19.4)
              	42.21***
            

            
              	1∼2 times/month
              	111(23.2)
              	 63(25.6)
              	 48(20.7)
            

            
              	1∼2 times/wk
              	113(23.6)
              	 57(23.2)
              	 56(24.1)
            

            
              	3∼4 times/wk
              	 79(16.5)
              	 24( 9.8)
              	 55(23.7)
            

            
              	Every day
              	 36( 7.5)
              		8( 3.3)
              	 28(12.1)
            

            
              	Powder form
              	Rarely
              	217(45.4)
              	137(55.7)
              	 80(34.5)
              	27.42***
            

            
              	1∼2 times/month
              	 57(11.9)
              	 27(11.0)
              	 30(12.9)
            

            
              	1∼2 times/wk
              	 64(13.4)
              	 27(11.0)
              	 37(15.9)
            

            
              	3∼4 times/wk
              	 78(16.3)
              	 37(15.0)
              	 41(17.7)
            

            
              	Every day
              	 62(13.0)
              	 18( 7.3)
              	 44(19.0)
            

            
              	Beverage form
              	Rarely
              	154(32.2)
              	 96(39.0)
              	 58(25.0)
              	23.25***
            

            
              	1∼2 times/month
              	137(28.7)
              	 72(29.3)
              	 65(28.0)
            

            
              	1∼2 times/wk
              	114(23.8)
              	 49(19.9)
              	 65(28.0)
            

            
              	3∼4 times/wk
              	 51(10.7)
              	 26(10.6)
              	 25(10.8)
            

            
              	Every day
              	 22( 4.6)
              		3( 1.2)
              	 19( 8.2)
            

            
              	Bar form
              	Rarely
              	193(40.4)
              	105(42.7)
              	 88(37.9)
              	5.13
            

            
              	1∼2 times/month
              	166(34.7)
              	 86(35.0)
              	 80(34.5)
            

            
              	1∼2 times/wk
              	 73(15.3)
              	 38(15.4)
              	 35(15.1)
            

            
              	3∼4 times/wk
              	 32( 6.7)
              	 13( 5.3)
              	 19( 8.2)
            

            
              	Every day
              	 14( 2.9)
              		4( 1.6)
              	 10( 4.3)
            

            
              	Snacks, cereals form
              	Rarely
              	275(57.5)
              	137(55.7)
              	138(59.5)
              	4.09
            

            
              	1∼2 times/month
              	115(24.1)
              	 65(26.4)
              	 50(21.6)
            

            
              	1∼2 times/wk
              	 62(13.0)
              	 30(12.2)
              	 32(13.8)
            

            
              	3∼4 times/wk
              	 17( 3.6)
              	 11( 4.5)
              		6( 2.6)
            

            
              	Every day
              		9( 1.9)
              		3( 1.2)
              		6( 2.6)
            

          

          
            
              1) n (%), p value by chi-square test.
            

            
              2) Low: Average score of health consciousness <3.5 points; High: ≥3.5 points.
            

            
              *** p<0.00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의 건강 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보충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4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건강관심도,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 단백질 보충제 구매 실태 및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관심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이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해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단백질 보충제 섭취 빈도와 관심도는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단백질 보충제의 구매 이유는 두 군 모두 몸매 개선·근육 발달이 높았으나 특히 건강 관심도가 높은 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선호하는 단백질 보충제 형태 역시 파우더 형태가 가장 높았고,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단백질 보충제 구매 시 고려요인은 건강관심도가 높은 군은 성분 종류 및 함량 비율이 높은 반면 건강관심도가 낮은 군에서는 맛과 향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본 연구 결과 건강관심도가 높은 경우 단백질 관련 영양지식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 빈도와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와 같이 건강관심도에 따라 영양지식, 단백질 보충제의 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하여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행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단백질 보충 제품 섭취 빈도만을 조사하여 정확한 단백질 보충 제품의 섭취량을 조사하지 못하여 단백질 보충 제품 섭취량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30대를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 섭취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모든 연령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20∼30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심도에 따른 단백질 보충 제품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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